기후 행동 호소문

우리는 기로에 서있다. 현실은 분명하다.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적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십억 인민의 생활과 생존, 그리고 수백만 종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 곳곳의 사회운동, 환경단체,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긴급하고도 근본적인 행동을 호소한다.

2009년 11월 30일, 세계 각국 정부는 15차 유엔 기후 회의(COP-15)에 참석하기 위해 코펜하겐에 모일 예정이다. 이 회의는 지금까지 열린 회의 중 가장 큰 회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전 회의들은 별반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시장-기반 접근, 식물연료와 같은 잘못된 해법을 강조하는 현재의 흐름에 대한 대안이 있다. 우리가 이윤보다 인류를 먼저 생각하고 경쟁보다 연대를 우위에 둔다면 지구를 파괴하지 않고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우리는 화석연료를 더 이상 채굴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우리는 공동체가 통제할 수 있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우리는 과잉소비를 위한 과잉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공동체의 통제, 에너지와 산림, 토지 물에 대한 주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지구 공공재에 평등하게 접근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전 세계 엘리트들과 북반의 부국들이 이 위기를 초래한 역사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남반구와 북반구 간의 평등은 필수적이다. 

기후 변화는 이미 민중들에게, 특히 여성, 토착민, 산림거주민, 소농, 주변화된 공동체, 빈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기후와 사회 정의에 관한 행동을 호소하고 있다. 이 호소문은 2008년 9월 13~14일 코펜하겐에서 2009년 유엔 기후회의에 즈음한 행동 조직을 위한 회의에 참가한 21개국 출신의 활동가와 단체들이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이다.

2009년 11월 30일은 WTO 각료회의를 중단시킨 시애틀 투쟁의 1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 투쟁은 전 세계적으로 조정된 사회운동의 힘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이 기후변화의 근본적 원인과 핵심적 책임 주체들에 반대하는 행동을 코펜하겐에서,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조직하고 참여할 것을 호소한다. 이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15차 유엔 기후변화회의까지 지속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코펜하겐 및 전 세계에서 조직될 행동은 아직 계획 단계다. 우리에게는 이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 지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가시화 할 시간이 아직 있다. 여러분의 참여를 호소한다!

우리는 모든 이들이 오늘부터 각자의 동네에서 조직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힘은 우리 손 안에 있다. 희망은 단지 느낌이 아니라 행동에 관한 것이다.

열려있고 앞으로 지속될 과정에 함께 하고 싶으면,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면 된다. 문의는 climateaction@klimax2009.org

